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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4일 부산진구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를 겨냥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 해명을 촉구했다. 202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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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를 겨냥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 해명을 촉구했다.

박 후보 선대위는 24일 부산진구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 개입 및 조작 의혹 전 과정 공개 ▲통일교 금품

수수 및 보좌진 갑질 기소 관련 해명 ▲배우자의 '부산 20년 거주' 발언 사실 여부 확인 등 3가지 사안에 대해 답변할 것을 요구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동만 위원장을 비롯해 주진우 상임선대위원장, 김대식 총괄선대본부장, 조승환 해양총괄본부장, 박성훈

민생총괄본부장, 서지영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박 본부장은 "전 후보가 부산시장 후보 토론회 정책 질의에도 침묵하고 범죄 의혹에도 침묵하며 측근 보좌진의 실명 폭로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급기야 배우자의 '부산 20년 거주' 여부조차 명확히 답하지 못해 영상 삭제 논란까지 빚고 있

다"고 비판했다.

또 "이런 정치인을 부산 시민들이 공직자의 양심과 책임감을 갖췄다고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부산의 운명을 맡겠다는 시장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직 보좌진이 전 후보가 친분 있는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조사 일정을 조정하고 조직을 동원해 유선전화 착신전환까지



지시했다고 폭로했다"며 "착신전환을 통한 여론조사 개입은 공직선거법 제108조의2에서 금지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

했다.

서 수석대변인은 "가까운 사이였다고 주장하는 보좌진이 이름과 얼굴을 걸고 연일 폭로하고 있음에도 전 후보는 시민 앞에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여론조작 사건의 전례가 있는 정당의 DNA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 후보 선대위는 전 후보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거듭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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